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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된 건축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해체공

사 감리자 자격을 기술사로 확대하

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

에 대응 중이다. 협회는 기존 법적 

체계 내에서 기술사가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 소속으로 이미 충분히 해

체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에도 추가적으로 기술사 업계에서 

자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건축사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업역침해 

시도임을 분명히 하고, 1만 7천여 회

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

응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술사 업

계는 정부에 기술사도 해체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안을 제

출한 상태다. 이는 2022년 건축시공

기술사회가 관련 자격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과 관련

이 있다.

협회의 핵심 관계자는 “건축사는 

대학에서의 5년제 교육과 실무수련, 

그리고 실무교육을 통해 건축물의 설

계, 감리, 유지관리, 해체 등 생애주

기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통합적 이해와 경험을 갖추고 있으

며, 건축사의 해체감리 수행은 이러

한 역할의 자연스러운 연장으로, 해

체감리 자격의 확대는 부당한 업역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사는 해체계

획서 작성과 검토, 그리고 해체가 계

획대로 진행되는지 지도하고 감독하

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건축

사가 건물을 지을 때 구조, 설비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고 총괄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감

리하는 것처럼, 건축물을 해체할 때

도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 계획

서를 작성 검토하고, 감리를 하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정

책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건축사 업계는 기술사에게 해체감

리 역할을 허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의된 건축사의 역할을 침해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전문 영역을 약화시

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이는 

건축법, 구조 역학, 재료 과학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대학 5년제 교

육의 취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한다.

≫ 2면 계속

기술사에 해체감리 자격 확대는 ‘건축사 업역 찬탈’
“법에 따른 건축사 직무·권한에 중대 위협”

건축사협회, 정부 추진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 확대’ 반대

및 안전 위한 제도개선 촉구

업계 존립 위협하는 업역 침해에 1만 7천 회원 권익보호 위해 강력 대응

▶ 대한건축사협회 제안: 해체공사 제도개선 방안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기준 마련

- �현재 대부분의 해체공사가 저가로 이루어짐에 따라
   건설기술인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부재
- 해체공사 용도와 규모에 맞는 시공기술사 포함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마련 필요

해체공사 감리자 인력 강화
- 해체공사 감리자 인력 풀 충분히 존재하므로 해체공사 관련
   감리자의 역량 강화로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운영 필요

감리대가 제도 개선

- 상주감리 현장에서 요율방식 대가산정 불합리 문제
- 비상주 감리 규정 삭제에 따른 대가 산정 기준 명확화 필요
- �해체공사비 기준의 명확화 및 부조리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제안

해체공사감리자
사후평가제도 도입

- 감리 완료 후 대가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감리자 명부 관리 방안 검토

해체공사 기술인 배치등급
일괄 적용 신중 검토

- 도심밀집지역에서의 인접건물 붕괴 위험 등 고려하여
   감리원 배치 등급 결정 필요
- 건축물 중요도, 주변 혼잡도 및 환경적 요인 고려하여
   감리비 적용

	 자료=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

해체 감리자 자격 확대는

건축사 역할 침범해

전문 영역 약화시켜

건축법, 구조 역학, 재료 과학 등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대학 5년제 교육 취지와도 배치

부산광역시에서 민간 주도 건축 디

자인 제안 제도 중 하나인 ‘특별건축구

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지자체에서 목

표하는 ‘세계적인 건축사의 기획업무

를 통한 혁신적인 건축물 건립 계획’

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초 건축업계에 따르면 해

당 지자체는 ‘세계적인 건축사’의 건축

디자인이 도심에서 현실화하도록 지원

에 나선다고 밝혔다. ▲각종 건축규제

의 완화·배제 ▲기획업무비 일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건축

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국내 

건축사들이 이들과 협업할 경우 창의

적인 설계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떠돌

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가 해

외 유명 건축사사무소를 유치하기 위

해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이들을 단순히 들러리로 

세우는 것과 다름없다”며 “건축업계에 

만연한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매우 유

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건축프로젝트 설

계시장은 외국 설계업체들의 독무대

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과 

유럽 건축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서, 국제 설계공모가 쏟아지는 국내 

건축시장은 글로벌 건축사사무소들에

게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2면 계속

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 지명공모에 대한 우려 입장도 곳곳서 터져 나와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참여 기회 보장하고 역량 키울 환경 마련해야”

‘세계적인 건축사’ 앞세우는 발주처 입장에 국내 건축사사무소 들러리 전락,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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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기술사에 해체감리 자격 확대는 ‘건축사 업역 찬탈’>에서 계속

경기도에서 해체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A 건축사는 “건축사는 대학에

서 긴 교육 과정을 거치고 필수적인 

실무수련을 완료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들은 건축사가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 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해체감리 자격의 확대는 이 중

요성을 경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

했다. 그는 또한 “특히 다른 기술직 

종사자들에게 국토부 소관 업무를 과

기부 소관의 기술사사무소로 분산시

키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이원화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관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간담회

를 통해 해체공사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는 해체작업

자 안전관리 기준 마련, 해체공사 감

리자 역량 강화, 감리대가 제도 개선, 

감리자 사후 평가제도 도입 등이 포

함됐다.

협회 법제정책처는 “해체공사 현장

에서 건설기술인과 안전관리자의 배

치 부재로 인해 해체공사의 용도와 

규모에 맞는 시공기술사를 포함한 건

설기술인 배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충분한 감리자 인력 풀을 보다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감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 운영

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상

주감리 현장에서 요율 방식에 따른 

대가 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

으므로, 감리대가의 산정 기준을 명확

히 하고, 아울러 감리 완료 후 감리자

의 대가 적정성 등을 평가해 감리자 

명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

다. 추가로, “필수 확인점 외에 도심 

밀집지역에서의 인접 건물 붕괴 위험

을 고려해 감리원의 배치 등급을 결

정하고, 그에 따라 감리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영호 기자

건물 동수의 산정 어떻게?

건물의 동수 산정은 건축설계, 건

축 허가, 화재 안전, 보험·부동산 관

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건물의 동수 산정은 건축허

가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로, 건축기

준과 규제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한다. 동수에 따라 건물

의 설계, 구조적 요구 사항, 출입구 

수, 비상 출구 배치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화재 안전계획과 밀접하

게 관련돼 있어 각 동마다 필요한 

소방 설비, 비상 출구, 화재 경보 시

스템의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소방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화재 대

응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정보를 사

용한다. 건물의 동수 산정이 소방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5조

(건물 동수 산정)에 규정된 이유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르면 

건물 동수 산정은 ▲연결 구조 기

준 ▲용도 변화 ▲방화구획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이뤄진다. 본지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른 동수 

산정 방법을 살펴본다. 

◆ 연결 구조 기준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된 건

물은 1동으로 간주한다. 다만, 건널 

복도 등을 통해 두 개 이상의 동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을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동으

로 취급한다.

◆ 용도 변화에 따른 동수 산정

건물의 외벽을 활용해 추가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헛간, 목욕

탕, 작업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

는 경우, 이러한 공간은 주 건물과 

동일한 동으로 취급된다.

◆ 구조 및 지붕 연결

구조와 관계없이 지붕 및 실이 하

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는 동일 

동으로 간주된다.

◆ 방화구획 존재 여부

목조 또는 내화조 건물에서 격벽

으로 방화구획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 해당 건물은 하나의 동으로 간

주된다.

◆ 독립된 건물 간 연결

독립된 건물 사이에 설치된 차광

막이나 비막이로 지붕이 연결되어 

있고, 그 아래를 통로 등으로 사용

하는 경우, 각 건물은 별도의 동으

로 분류된다.

◆ 옥상 구조물

내화조 건물의 옥상에 별도로 설

치된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은 

별동으로 분류된다. 단, 건물의 기

능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예: 옥내 계단이 있는 경우)는 동

일 동으로 간주된다.

◆ 외벽을 이용한 구조물

내화조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설치된 별도의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도 일반적으로 별동으로 분류

된다. 그러나 주된 건물에 부착되어 

내부 출입구가 연결되거나 기계설

비 등이 양쪽에 연결되어 있는 경

우는 하나의 동으로 취급된다.

장영호 기자

아하! 그렇구나

소방청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건물 동수 산정’

연결 구조 기준, 용도 변화, 옥상 구조물 등에 따라 산정 이뤄져

인천 검단 지역의 아파트 주차장 붕

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건

설카르텔 혁파방안' 중 하나로 감리전

문법인 도입이 포함돼 있으나, 대한건

축사협회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영세 감리업체에 의한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를 보유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감

리전문법인의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최소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

체만이 감리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감리 품질의 향상을 제고하겠다는 취

지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실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

적한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는 “인

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사회적 이슈

가 된 현장은 이미 인력과 자본을 갖

춘 감리전문업체가 감리를 수행했음

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정부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일

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아파트, 

다중이용건축물, 공공건축물의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엔

지니어링사업자가 이미 존재하기 때

문에 중복된 제도는 대형업체의 감리

업무 독점과 양극화만을 초래할 뿐”

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의 감

리 수행 형태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

리와 시공책임형 CM 건설사업관리 

방식이었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에서는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

분명하여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

을 수 있다. 시공책임형 CM 모델에

서는 CM업체가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므로, 감리와 시공의 독립

성이 손상될 수 있다. 이는 이해관계

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며, CM업

체가 시공 측면의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프로젝트의 품질이나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협회는 감리전문법인의 도입을 재고

해야 하며,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적격

심사를 통한 업체 선정 방식이 감리 

부실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어 추가 제

도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대신, “감리자의 전문성 강화와 건축

주 및 시공자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감리자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다.

또한, 협회는 건설사업관리 시 VE·

시공 과정에서 설계자가 배제돼 설계

의도가 훼손되고, 건축물 안전·품질 

악화 사례가 발생하므로 설계자의 공

사과정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

한다.

건축사 업계 대형사 관계자는 “정부

가 도입하려는 감리전문법인은 인천 

검단 아파트와 광주 아이파크 현장처

럼 인력과 자본을 갖춘 감리전문업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리를 수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사례다. 정부 대책을 보면 원인 분석

과 대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런 대책이 시행되면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영호 기자

부실감리 감리 대책, 원인 분석과 대책이 서로 어긋나

건축사협회 “감리자 권한 강화, 설계자 시공과정 참여 확대해야”

감리전문업체 사고 대책이 ‘감리전문법인’ 도입?…‘거꾸로’ 가는 검단 아파트 사고 대책

또한, 국내 대다수 건축사사무소 

역시 비슷한 사정으로, 수주를 위해 

외국의 유명 건축사사무소를 얼굴마

담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익명의 A 건축사는 “해외 유명 건축

사사무소와 협업하는 경우, 국내 건

축사사무소가 실시설계를 맡게 되지

만, 실제 작업은 국내에서 이루어지

면서 해외 건축사사무소의 이름만 마

케팅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

다. 이러한 상황은 본질적 가치보다 

겉모습만 화려한 ‘속빈 강정’과 같

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세계적인 건축

사’를 민간사업자가 ‘국내외 건축사’

중에서 선정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구

성한 인력풀에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보조사업자에

게 인력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바 

있으나, 4월 23일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주처들이 공정한 경쟁을 지

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최

근 선호되는 ‘지명공모’ 방식의 활성

화로 인해 국내 업체에게 참여 기회

조차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

만이 커지고 있다.

B 건축사는 “소규모 설계공모뿐만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국내 건

축사사무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국내 건축사사무소들이 역량을 키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1면<‘세계적인 건축사’ 앞세우는 발주처 입장에 국내 건축사사무소 들러리 전락>에서 계속

건축 관련 기술사는 

이미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 가능

현재 충분한 감리자 인력풀 고려해 

해체감리자 역할 강화 제도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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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HUB 서비스 오픈, ①업무부담 경감 ②공정성 제고 ③예산 절감 장점…

건축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과제

분산돼 있던 건축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건축서비스산업 디지털플

랫폼 ‘건축HUB (hub.go.kr)’가 오

픈했다. 플랫폼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나라장터 등 12개의 시스

템과 연계해 국내 건축서비스 산업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원주시·보령시, 설계공모

에 참여한 건축사사무소 등 사용기

관과 함께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

스를 앞서 오픈한 바 있는 국토교

통부는 4월 17일 건축사회관 1층 대

강당에서 ‘건축HUB 서비스 오픈 

기념 건축 설계공모 제도개선 좌담

회’를 마련하고, 활용후기와 함께 

서비스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좌담회를 주최한 국

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을 

비롯해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

장,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

본부장, 건축사, 지자체 관계자 등

이 참석했다.

이상주 실장은 “건축은 항상 시대

를 선도해 왔다”며 “이제 건축서비

스산업의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 건

축행정의 혁신을 위해 건축HUB가 

역할을 할 것이며, 건축사·지자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

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건축HUB 오픈으로 건축서비스산

업 전반의 빅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자연스

레 건축에 대한 인식도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된다”며 “건축HUB는 건

축서비스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

이며, 특히 플랫폼 내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공모 제도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내보였다. 

실제 이날 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전영훈 교수도 “플랫폼 

오픈에는 협회의 지속적인 수고가 

뒷받침 됐으며, 앞으로도 협회의 역

할이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 �건축 설계공모 제도개선 좌담회, 

“건축HUB로 업무 편리는 물론

   인건비부터 출력 제본비도 절약”

건축HUB 시스템을 살펴보면 ▲

건축서비스산업 현황정보 ▲공공입

찰정보 ▲산업지식정보 ▲건축 설

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데이터 

개방 등으로 구성되며, 사용자는 국

민부터 건축사 등 건축업계, 공공건

축 발주처인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이 해당된다. 

주요 연계시스템으로 건축행정 

‘세움터’, 나라장터, 대한건축사협회 

등 12개 시스템과 연계됐으며, 건축

데이터 개방 종수가 235종, 맞춤형 

알림 입찰정보는 10만 2,146건, 인허

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맞춤형 건

축정보는 8억 413만 7,872건이 수록

됐다.

이외에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

비스 운영 위한 협의체, ‘건축 설계

공모 정보서비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

사가 이뤄진 점도 성과라 하겠다.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플랫폼 시

연이 있은 후 본격적인 좌담회가 

이어졌다. 전영훈 좌장은 모두 발언

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8조

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이 있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어

려움이 있었다”며 “플랫폼 오픈으

로 향후 각종 건축정보들, 또는 설

계·감리대가 등의 기초가 되는 중

요한 DB들이 집약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

한 협의체로 참여해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 온 원주시 주미영 팀장은 

건축HUB 시스템 활용후기를 소개

했다. 주 팀장은 “우선 기존 설계공

모를 추진하다 보면 종이문서의 생

산량이 많고, 부서별로 체계도 달라 

표준화, 전산화의 필요성이 컸다”며 

“시범운영 수요조사 공문을 받고 

참여하게 됐는데, 시스템을 통한 온

라인 접수로 변경되어 공모 접수 

기간 동안 다른 업무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절약됐으며, 공지사

항을 누리집과 카카오톡으로 동시

에 제공함으로써 편의성과 공정성

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주 팀장은 “결선에 오른 작

품들이 동률을 기록했을 때를 대비

한 채점 시스템의 개선과 심사위원 

참여 이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 또한, 국

제규모 설계공모를 위한 시스템 개

발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축HUB 시스템을 통해 설계공

모에 참여한 하재환 건축사(주.제아 

건축사사무소)는 업무 편의성과 경

제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하 건축

사는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발주하

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공모안 

제출을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해야 

하지만, 건축HUB 시스템을 사용하

면 모든 제출과정을 온라인으로 진

행할 수 있어 인건비와 출력·제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

다. 그는 또한 “질의응답 시, 답변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신속

하게 전달되어 업무처리가 용이하

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래 경기도교육청의 플랫폼을 

벤치마킹할 계획이었다는 경상북도

교육청의 이만희 주무관은 “건축

HUB 시스템이 해당 프로그램과 유

사하여 이를 활용하게 됐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업무 진행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

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 문제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 �심사위원 참여 횟수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보완 필요

대한건축사협회 홍사원 이사는 

업계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

사사무소에 초점을 맞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사원 이사

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문조사 결

과 설계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75%

가 설계공모가 불공정하기 때문이

라고 답했다”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화

두이며,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많

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시도조

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도 활발하게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 안광열 건축

문화경관과장은 “전국적으로 1년에 

1,200건의 설계공모가 이뤄지고 있

으며,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업무를 처리해

야 하는 형편인데 그런 면에서 보

면 건축HUB 시스템은 업무부담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줄

여주고, 행정비용은 절감해 주는 

플랫폼이다”며 “건축사 입장에서도 

서류접수, 공모안 제출이 원격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줄

이는 이점이 있다. 주지할 점은 건

축HUB 시스템이 개별 시스템이 

아닌 국가시스템으로 활용되길 기

대하고 있으며, 건축계 모두가 활

용하는 ‘우리 모두의 시스템’이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희망하고, 사용자

들의 요구를 발 빠르게 수용해 적

극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

본협회 김재록 회장 “건축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의 초석 기대”

“심사위원 참여 이력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필요”

결선작품 동률 경우 대비해 채점 메뉴 구성 요구도

설계공모 제도 개선 좌담회에는 중앙대학교 전영훈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안광열 

건축문화경관과장, 대한건축사협회 홍사원 이사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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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HUB 시스템 갈무리. 	 자료=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4월 9일 건

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도 원장·센터장, 위원장 합동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원장, 센터장, 위원장 위촉장 수여 ▲

협회 일반현황, 2024년도 위원회 조직 

및 운영지침 보고 ▲2024년도 위원회

별 주요업무 추진과 운영방안 협의 

등이 진행됐다.

김재록 본협회장은 “위원회는 협회

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의견을 제

시하는 역할을 한다. 금년도는 예년보

다 한 달 이르게 위원회가 진행된 만

큼 협회가 중점 추진하는 과제 수행

과 협회 발전을 위해 위원회에서 기

초를 닦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는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준비하기 위

한 대한민국건축사대회·아시아건축

사대회 조직위원회, 60년사 편찬위원

회 등이 신설됐다.

조아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2024년도 ‘원장·센터장·위원장 합동간담회’ 개최

위원회 구성, 예년보다 한 달 이르게 진행

“협회 중점 추진 과제 수행·협회 발전 위해 기초 닦아주길”

협회 창립 60주년 맞는 2025년 준비 위원회 신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4월 9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도 원장 및 센

터장, 위원장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서류접수, 공모안 제출 원격 지원

건축사 입장에서도 비용과 시간 줄여줘

국토부, "국가시스템으로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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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건축을 하도록 가만두지 않는 환경과 규제

사  설

많은 건축사들이 학생 때 설계 

수업을 받으며 ‘콘셉트가 무엇이

냐‘라는 질문을 들으며 개념을 설

정하고 생각을 발전시켜나갔을 것

이다. ‘콘셉트’라는 단어를 여러 가

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설계의도’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설계 수업

에서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기본

적으로 반영하도록 교육받지만, 건

축적인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잘 

구현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학생들의 창의성이 설계 과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하기도 한

다. 적어도 이때는 설계자가 설계

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환경이 만

들어질 수 있었다.

공공건축물이 설계공모를 거쳐 

당선된 시점의 당선안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설계자의 의도가 잘 표현된 상태이

다. 하지만 공사가 완공된 시점의 

완성된 건축물은 설계자의 의도가 

깎이고 잘라내져서 당선안의 모습

과 다소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다양한 심의와 인증제도, 예산 규

모에 따라 적정성 검토, 인허가 등

을 거치면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이 반영돼 설계안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된다. 설계자의 의도는 예

산 범위 내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고된 과정을 거치게 되

며, 오랜 시간 고민한 설계자보다 

단시간 살펴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위주로 설계안이 다듬어지고 있다. 

이러한 심의와 인증과정이 설계자

의 의도가 충실히 구현된 건축물

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심의마다 반복적인 의견을 제출하

거나 심지어 위원으로서 지적하고 

의견을 내는 것을 권력으로 생각

하는 경우도 있다. 수많은 규제에

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분을 덜

어내는 것이 건축사가 건축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 과제일 수 있다.

건축사의 업무 중 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영역은 다른 전문

가 단체에서 자신들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없다. 건축사의 

업무로 정해져 있는 것 중에서, 반

대로 적정한 대가가 책정되어 있

다고 보이는 업무는 끊임없이 업

역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업역 침탈 

시도에 대해 건축사들이 함께 대

응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건축사가 건축하는데 필요한 마

지막 과제는 건축사 스스로 가치

를 높이는 것이다. 민간대가의 기

준이 정해진 후 이것이 빠르게 정

착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이의 목적은 더 많은 이

윤추구보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나라

에도 규제가 있고, 다른 전문 분야

에서도 업무 대가에 관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건축 분야는 특히 열

악한 상황이다. 이 과제들은 개별

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개선

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모든 건축

사가 당사자로서 개선 의지를 가

지고 동참하여야 할 문제이다.

학교공간혁신은 학교 공간을 학생

과 교사, 즉 사용자가 중심이 돼 공

간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동안 

발주처가 주도했던 사업 패러다임에

서 벗어나 사용자가 설계에 참여하는 

과정의 변화가 흥미롭다.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이나 건축 워크숍이 중요

하다. 사용자는 워크숍에 참여함으로

써 건축과 공간에 대해 알아간다. 이

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아이디어

를 제안한다. 인사이트 투어를 통해 

학교 건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트렌

드를 파악하고, 다양한 건축적 공간

의 지식을 쌓을 수도 있다. 학교공간

혁신 사업의 출발인 건축 워크숍을 

진행하는 건축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첫째, 전문가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학교공간의 혁신이

라는 목적을 위해 건축사는 기존과 

다른 학교 공간을 고민할 것이다. 그

러나 공간혁신 사업에 참여한 건축사

라면 반복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겪는

다. 타 학교의 사례를 그대로 재현해 

달라는 요청이다. 학교마다의 공간적 

차이, 실사용자의 의견 등은 간과된 

채 근사한 공간 꾸미기에만 관심을 

갖는다. 공간을 혁신하는 사업인데 타 

학교의 사례를 재현한다면 혁신이라

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요

청에도 건축사가 전문적인 설계 방향

성을 공유한다면 학교공간혁신이라는 

목적성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

영하는 것이다. 학교공간의 주 사용

자는 학생이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

을 보내는 학생들이야말로 공간의 장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공간

에 대한 이해가 높아 성인의 시선으

로는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의 개선점

을 제안하기도 한다. 사용자 참여 설

계라는 말과 달리 학생들의 취향과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작 학생들이 공간에 흥미를 잃어버

리기 쉽다. 학교공간혁신은 학생들이 

공간에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용

해야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학생들

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공사비와 법적 규제 등으로 

모든 사용자의 의견을 설계에 완벽하

게 반영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건축사가 먼저 사용자

의 관점에서 설계하려는 노력을 기울

인다면,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보다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건

축사의 이러한 접근이 학생들과 교사

에게 공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기

회를 제공하길 바란다. 학생들이 사

용하는 공간에 관심을 갖고, 교사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합한 공간을 

고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노력이 모인다면 학교공간혁신 사업

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사용자 관점에서 학교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권은지 건축사

온 건축사사무소

시  론

학생·교사가 설계에 참여하는 

학교공간혁신 사업 

사용자 참여로 의미 커 

내실 있는 건축 워크숍으로 

공간 혁신 완수해야

모든 의견을 반영하긴 어렵지만

건축사의 노력과 행보가 

사용자에게 공간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 될 듯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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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

벌 등에 관한 법

률’이 2021년 1

월 26일 제정·공

포되어 2022년 1

월 27일부터 시

행됐다. 이 법은 

현대중공업 아르

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

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의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

민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

대 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

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

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로 인한 중대 재해사고를 사전에 예

방하기 위함이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사업주나 법인이 제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사업주 또

는 경영책임자 등은 생산·제조·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

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

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

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

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

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건축물, 건

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

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와 도

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

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와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공사감리”는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

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다.

이러한 법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서는 건축사는 모든 건축물 공사 시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공사조건을 갖추고, 중

점 관리가 필요한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설계조건으로 제시해야 한

다. 또한, 공사 설계단계에서는 설계

자가 위험성 평가를 적정하게 수행하

도록 지원·검토해야 하며, 위험성평

가 결과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안전관

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사는 자체 위험성평

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위험

성 평가를 실시하며, 그에 따른 위험

요인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

히, 시스템 동바리, 철골공사 등 위험

성이 높은 작업 공종에 대해서는 안

전보건활동에 대한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

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의거 

기본안전보건관리대장 및 설계안전

보건대장의 작성은 내부 건설안전분

야 전문가(건설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를 통해 각 세부 항목별 적정성 여부

를 검토한 후 검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위험성이 도출되고 감소 

대책이 마련된 설계조건을 세밀하게 

검토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설계안

전보건대장의 작성 시에는 건축 규모

와 연면적을 포함한 사업 개요, 참여

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며,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의 산정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구성 항목의 누

락 없이 작성하고, 추적 관리가 용이

하도록 관리 주체(설계자, 시공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건축사는 모든 건축물의 건설 시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처의 계획에 따라 개념설계 시에 

시공 및 운영(유지보수)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스템 안전보건관리가 포

함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설계 및 감리의 역량 강화

를 위해 노력하고, 건설안전 업무 절

차를 검토하며 안전보건 총괄부서 운

영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를 재정

립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공기와 안

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안전 인력

에 대한 지원과 건설사고 후속 조치

(재발 방지) 등을 통해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건축분야에 미치는 영향

염병수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축사,

건축공사 모든 단계에서

안전보건 확보하고

위험성 평가 통해 설계에 반영,

공사 안전 관리 위해

지속적 노력·감독 필요

일본, ①시장단가 방식 적용 ②건축·토목 적산 이원화

③표준 부가카리(일본 건축품셈) 활용 ④복합단가방식 특징

국내 공공공사 공사비 적산 방식

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과거 표

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한

계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시도가 주

목받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일본 공공공사 적산제도 조

사·분석 및 시스템’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공공공사 적산제도를 분석

해 국내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을 탐색한다.

우리나라 공공공사의 공사비 적

산 방식은 주로 2015년부터 적용된 

표준시장단가에 의존해왔다. 이 방

식은 공사비의 과소 산정과 물가 

상승 분 반영의 어려움 등 여러 한

계를 드러냈다. 한편, 우리와 유사

한 방식을 사용하는 일본은 건축공

사와 토목공사에 대해 서로 다른 

적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일본의 적산 방식 개선은 품질 확

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작됐

다. 저비용으로 인한 저품질 공공재 

구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건축공사에는 시장단가 방식을, 토

목공사에는 시공 패키지형 적산 방

식을 각각 도입했다. 이와 동시에, 

공사비 디플레이션 방지와 작업 효

율화, 저인력화, 정확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실행했다.

건축 분야에서는 시장단가방식을 

통해 재료비, 노무비, 하도급비 등

을 포함한 단위 공사량당 시장 거

래가격을 직접 적용한다. 이 방식은 

개별 작업 단위별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재 건축분야에서는 

18개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방

식은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

용과 폐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토목공사 분야에서는 2012년에 도

입된 시공 패키지형 적산방식을 사

용한다. 이 방식은 기계 경비, 인건

비, 재료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시

공 패키지 단가’로 직접공사비를 산

정한다.

일본은 건축공사 적산 시 발주자

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수

량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표준 

부가카리(일본의 건축품셈에 해당)

를 활용한다. 디자인 변동에 따라 

수량이 변할 수 있는 건축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복합단가방

식은 여러 비용 요소를 결합해 단

위 공사량 당 단가를 산출하는 방

식으로, 적산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로 사용된다.

건축사는 공공공사 적산 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축사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설계 내역

서를 작성하고 각 항목의 수량을 

산출 및 적절한 단가를 적용해 공

사비를 예측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

트의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기여한다. 더불어, 의장설계 

변화가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공사의 예산과 진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

사의 전문적 판단과 경험은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건축사가 표준 사양서, 표준 상세

도, 수량 적산 기준 등을 참고해 수

량 계산서를 작성 후 발주 담당 공

무원에게 제출하면, 공무원은 제출

된 도면과 수량조서를 기반으로 공

공 건축 적산 시스템인 영선적산시

스템 RIBC2에 입력하여 직접공사

비를 산출한다.

RIBC2는 표준단가와 내역서 작성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발주자가 보

유한 표준단가 작성 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 발주

기관은 타 지역의 단가로 교체하거

나 이전 연도의 단가를 현재 연도

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는 공공공사의 적산 과정을 효율적

이고 유연하게 만든다.

조아라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리포트 ‘일본 공공공사 적산제도 조사·분석 및 시사점’

공사비 낮을수록 품질 담보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

일본, 품질확보 확인 체계 만들어

상황 따라 변동 가능, 개별 작업 단위별 ‘시장단가’

건축분야 18개 작업 적용

공공 건축적산 시스템 ‘RIBC2’

표준단가 작성·내역서 작성 시스템도 구성·운영

▶ 일본에서의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차이

공공 토목공사

공사 면적이 넓어 자연조건의 
불확실성이 높음

 → 현장조건과 시공조건이
공사  별로 다름

+
토목 항목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장설계에 따른
세부 수량변경이 

없음
=

발주자가
쌓기 적산으로

수량 산출

공공 건축공사

공사 면적이 좁아 자연조건의 
불확실성이 낮음

→ 현장조건과 시공조건이
유사한 경우가 많음

+

건축,  설비,
전기의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설계자(건축사)에 
의해 수행되는

의장설계에 따른 
세부 수량 변경이 

많음

=
설계자(건축사)가 

복합단가 수량
산출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리포트

공공건축 적산 과정서 

건축사 역할 중요해

공사비 영향 주는 

의장설계 변화 적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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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전문 지식 바탕으로 업역 확대에 힘 보탤 것”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

지 요소가 있다. 의식주. 모두가 쉽

게 답하지만 입고 먹는 것 만큼이

나 살아가는 공간의 중요성을 간과

할 때가 있다. 배성재 건축사(배 건

축사사무소, 경기도건축사회)는 “건

축설계야 말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

해 더없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만큼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

른 건축을 하는 것은 건축사의 사

명이라 믿습니다”고 말한다. 배성재 

건축사가 말하는 건축은 무엇일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과 에피소

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합니다.

가족은 저의 원동력입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 어떤 부모가 될

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저의 직업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원했습

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회사원, 건축기사, 설계

기사 등 다양한 역할을 했지만, 아

이에게 제 직업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 끝에 건축

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

다.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시험 준

비에 전념했고, 다행히 2023년에 자

격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축사로서 개업했습니다.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멋진 부모가 되

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

는지, 의무가입 이후 건축사협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건축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

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건축사가 되

려 합니다. 건축은 사용자의 목적성

과 미감 등이 건축사의 전문적인 

설계 지식과 융화해 완성된다고 생

각합니다. 이러한 전문 지식을 바탕

으로 사용자의 지향점이 오롯이 담

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건

축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해결사 역

할을 수행하는 건축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직 사무소를 개

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소한 점

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협회가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앞으

로도 건축사협회가 회원 간의 교류

를 증진하고 건축사를 위해 한 목

소리를 내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랍

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

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

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당한 대가 

산정이라고 봅니다. 같은 주제가 여

러 번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사항이라는 

공감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무

소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 많은 잠

재 고객들이 건축계획과 인허가 업

무, 기타 상담 등을 무료라고 인식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

해서는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 인건비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료라는 인식에 전환

이 있기를 바랍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등 동

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

엇이 있을까요?

개소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아

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배성재라는 건축사와 배 건축

사사무소를 알리는 것이 우선적인 

계획입니다. 또한, 사무소 경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익혀 사업을 성장

시키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사로서 자긍

심을 갖고 건축사 업무영역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아라 기자

I AM KIRA 신입 회원에게 듣는다 - 배성재 건축사(경기도건축사회)

신진건축사들은 꿈이자 목표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 가입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졸업, 실

무수련, 수험생 생활, 그리고 창업까지 모두가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

이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신입회원에게 듣는다’는 긴 노력의 시간 끝에, 사무소 개소에 성공한 

건축사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삶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창업기 

등 동료이자 선후배가 될 이들을 조명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업계, 소속

감과 연대의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배성재 건축사·배 건축사사무소

사진=배성재 건축사 배성재 건축사가 설계를 맡은 단독주택 프로젝트	 사진=배성재 건축사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 완화(30→40%)

국토교통부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 입법 예

고했다. 새로운 규정은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기 등을 금지하고, 위

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공영 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

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포

함한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 규제

가 완화되어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

율이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 조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만 적용되며, 주차장 설치 활성화와 

노후 도심 내 주차장 공급 촉진을 목

표로 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

리집과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

며, 이해 관계자는 우편, 팩스,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영호 기자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공공 공동주

택뿐 아니라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

너지건축물 기준을 적용, 친환경주택 건

설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4월 

11일 밝혔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국

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

로 설정된 정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4

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주

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은 이제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90kWh/

㎡·yr 미만)과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40% 미만을 요구하며, 건축물에너지관

리시스템(BEMS) 설치가 필수다.

◆ 에너지 성능 기준 상향 조정

국토교통부는 성능기준과 시방기준

의 에너지 성능을 모두 강화한다. 성능

기준에 따라, 건축 설계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현재의 120kWh/㎡·yr에서 

100kWh/㎡·yr로 16.7% 상향 조정한다. 

시방기준에서도 패시브, 액티브, 신재

생 에너지 설계 조건이 성능기준과 유

사하게 강화될 예정이며, 현관문·창호

의 기밀성능 1등급 적용, 열교환환기장

치의 신규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치 배

점 강화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초기 

건설비용은 증가시키지만, 연간 약 22

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통

해 약 5.7년 내에 추가 건설비용을 회

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에너지 성능계획

서 작성의 간소화와 분양가 심사를 위

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등급 인증

서의 허용을 포함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

를 도모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 서식도 마련해 소비자가 입주 모

집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

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

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

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

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공식 누리

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영호 기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행정예고

성능기준, 現 120kWh/㎡·yr에서 100kWh/㎡·yr로 상향 조정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현관문·창호 기밀성능 1등급 적용, 열교환환기장치 신규 도입

국토교통부 “에너지 비용 연간 22만원 절감, 5.7년이면 건설비용 회수”

내년부터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가구당 공사비 130만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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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적 대지에 한국 정서와 감성 담았다, 행림건축의 ‘브루나이 대사관’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외교

단지 내에 한국의 전통미가 물씬 

풍기는 대사관이 들어섰다. 단아한 

처마선이 고즈넉한 풍경을 완성하

고, 두 개의 중정은 서로 다른 풍경

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천루(天樓)는 하늘과 맞닿아 있어 

높아진 국격과 위상을 표현한다. 또

한, 교민들에게는 이국적 풍경 속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으로 기능한다. 

대사관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의 지상 2층 건물이다. 1·2층 연면

적은 2,211.52㎡에 달한다. 로이복층

유리와 송판 무늬 노출콘크리트 등

을 외부마감으로 사용했고, 사용된 

자재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조달

돼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

여했다.

다양한 외부공간을 설계하면서, 

각 영역별로 조닝이 이뤄져 색깔을 

입혔다. 경비 효율성을 위해 각 기

능별 동선은 분리했으며, 대지출입

에 따른 위계도 형성했다.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

계한 브루나이 한국대사관은 지역

에서 환경 친화적 대표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다. 브루나이는 보루네

오 섬 서북 연안에 위치하며,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연

평균 강우량이 3,300밀리미터에 달

한다.

경복궁 사정전의 지붕 모양을 차

용해 일사열 차단과 실내 확산광 

유입을 계획하는 등, 자연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진행됐다. 이는 냉

방 부하 저감, 단열 성능 강화, 외

벽면 경사를 통해 일사 부하를 다

시 한번 저감하는 등의 효과를 냈

다. 또한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도 이뤄진다.

주목할 점은 모든 설계가 국내 본

사에서 진행됐고, 현지 인허가는 본

사 해외사업부가 담당했다는 점이

다. 현지 업체는 주로 자료조사, 분

석, 공공기관 대관 업무 등에 협력

했으며, 국내에서 마련된 설계사항

에 대해 현지 업체와의 크로스 리

뷰를 통해 오차 없는 공사 물량과 

공사비 명세서가 작성됐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원재 설

계 총괄대표는 “해외프로젝트는 해

외 법인이나 현지 파트너를 통한 

안정적인 정보 획득, RFP(제안 요

청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구체화 

등이 관건”이라며 “브루나이 대사

관은 한국의 전통 건축미와 브루나

이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덕

분에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특

색 있는 한국건축으로 회자되고 있

다”고 소개했다.

박관희 기자

2024년 ‘K-건축’이 간다! ③

단아한 처마선으로 매스 형성 ‘하늘마루(天樓)’가 백미

현지 기후와 환경 고려한 2개의 중정…채광은 향상, 에너지는 절감

본사에서 설계 담당, 현지업체와 기술협력해 크로스 리뷰 역할

브루나이 한국대사관 조감도	 자료=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Q. 해외 건축 

설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인

가요?

모포시스와 

겐슬러 등과 

협업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느끼지만, 이

들과 비교했을 

때 근본적으로 디자인 역량과 현

지 정보 수집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비교 대상이 글로벌 

수위를 다투는 건축사사무소이긴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의 기대치는 

만국공통이라는 점에서 아직 발

전해야 할 영역이 많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싶습니다. 국내 언론이

나 건축사들이 프리츠커상을 수

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전

을 벌이지만 사실 저변에는 건축

을 입시와 같은 프레임으로 인식

하고 성과주의에 매몰된 환경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수

상에 집중하기보다는 건축담론이

나 연구 활동이 뒤 따르다 보면 

자연스레 영광도 따라오지 않을

까요? 이런 와중에 세계적인 수

준에 도달한 국내 건축사들은 알

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건축

이 해외에서 인지도가 낮기 때문

인데, 결국 건축시스템의 정상화 

또는 선진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

해 해외건축 설계 과정에서도 역

량을 발휘할 순간이 도래할 것이

라 생각합니다.

 Q.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

어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특별히 거창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제 행

림이 갖고 있는 경쟁력과 노하우

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포트폴리오

와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대부분

의 클라이언트들이 설계를 의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건축

사사무소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과

거 작품의 프로그램·동선·배치계

획은 어땠는지, 현지화는 만족스

러운 결과를 보였는지와 같은 가

치에 주목하는 것이죠. 이와 함께 

네트워크도 무척 중요합니다. 개인

적으로는 해외 생활이 길었던 만큼 

글로벌 상위 20개 건축사사무소와

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언

제든 SNS를 통해 소통이 가능하

며, 상호 간 협업으로 수주활동에

도 도움을 받는 수준에 있습니다.

로컬 프로젝트는 신뢰도의 문제

가 큰데,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

다 보니 개인적인 크레딧 등은 검

증할 필요가 없어 진행이 빠르게 

이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브루나이 한국대사관 프로젝

트 종료 이후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사관 청사에는 방송설비가 구

비된 다목적홀과 교민사랑방이 마

련됐습니다. 가변적 확장공간인 

다목적홀의 경우 대사관이 동포사

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돼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또

한, 현지에서는 대사관 청사가 한

국과 브루나이 간의 교류와 문화

적 경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

지가 있다면.

글로벌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는 그들의 스탠더드에 맞추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국내 건

축 업계에서는 기술 변화에 대한 

저항이 다소 있는 것이 아쉽습니

다. 그런 면에서 보면 행림은 로

봇, 3D프린팅, BIM 등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고, 

이것이 직원들의 근무환경에도 영

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미국 멀티스튜디오와 캔자스시

티에서 워크숍을 가졌는데 현재 

대형사 99%가 BIM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들은 BIM과 같은 

기술을 자사의 경쟁력으로 여깁니

다. 따라서 국내 설계대가를 현실

적으로 조정하여 최신 기술을 활

용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조달청은 연간 300조 원 

규모를 아웃소싱하며, 미국 내에

서는 아틀리에든 대형사든 10년간

의 업계 경력을 평가하여 설계공

모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국

내에서는 설계대가를 재정립하고 

시장과 시스템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건축

사사무소가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행림건축 이원재 설계 총괄대표와의 일문일답

㈜행림종합건축사

사무소 이원재 설계 

총괄대표

사진=대한건축사협

회 건축사신문

브루나이 한국대사관 중정 야경

	 자료=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에서 열리는 ‘2024 AIA 플로리다 디자인 어워드’, 대한민국 건축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

올해 미국건축사협회(AIA) 플로리

다주 주최로 열리는 ‘2024 AIA 플로리

다 디자인 어워드’의 심사가 특별히 

서울에서 진행된다.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장 이건섭 건축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건축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참

여하게 된다.

4월 22일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미국

령 버진아일랜드의 건축사들이 제출한 

다양한 작품들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건섭 건축사를 심사위원장으

로, ㈜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설

계부문 대표인 정용교 건축사, 서울대

학교 건축학과 백진 교수, ㈜서로아키

텍츠 건축사사무소의 김정임 건축사, 

㈜제제합건축사사무소의 박종대 건축

사가 심사위원회에 참여해 국제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한국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AIA 플로리다의 디자인 어워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는 글로벌 

건축 커뮤니티 내에서 한국의 위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섭 

위원장은 “이번 한국에서의 심사는 

한류 건축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성사

됐으며, 심사위원 구성은 중진과 신진 

건축사가 조화롭게 이뤄졌다. 이번 심

사가 양국의 건축 문화 교류와 협력

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심사결과는 플로리다 AIA의 주요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 같은 

해외 건축사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국 건축의 국제

적 인식을 높이고, 국내 건축계의 발

전과 국제적 위치를 정립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호 기자

한국에서 AIA 건축 디자인 어워드 개최되는 첫 사례

이건섭 건축사협회 국제위원장 비롯해 정용교·김정임·박종대 건축사, 

백진 서울대 교수 심사 참여해

한국 건축계, 국제적 위치 정립하는 데 역할 기대
AIA(미국건축사협회) 플로리다주 디자인어

워드 누리집 캡처	 자료=AIA Flo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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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도서관. 20여 년 전 기자가 

이용했을 때만 해도 목적이 단순한 

건축물이었다. 책, 그중에서도 시험 

대비나 논문 작성에 필요한 책이 잘 

정리돼 있었고, 각종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이 잘 구성돼 있었

다면 충분했다. 도서관은 정해진 목

적을 위해 방문하고 그 목적이 달성

되면 출구를 찾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었다.

201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도서관

이 복잡해졌다. 이는 부정적인 의미

가 아니다. 책이라면 종이책만 있고, 

공부라면 책을 펴고 열심히 읽거나 

적는 행위를 일컫던 시절을 지나 멀

티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도서관도 여

러 복잡한 필요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하나하나 변신하기 시작했다. 주요 

행정구역마다 들어서 정해진 역할만 

수행하던 도서관은 좀 더 유연하게 

몸을 낮춰 일상 속에서 함께 호흡하

기 시작했다.

2023 인천광역시 건축상 대상 ‘인천

대학교 제2도서관’(이민 건축사, 

주.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은 이

러한 변화가 대학교에도 완전히 당도

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다. ‘이룸관’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도서관은 설계부터 명칭을 정하는 데 

이르기까지 공모 과정을 통해 인천대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돼 지어졌다. 

이용자의 위상은, 단순히 지어진 건

축물을 이용하는 객체에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각각의 과정마다 참여하는 

주체로 올라섰다.

기존 학산도서관 동쪽 면과 연결되

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루

어져 있으며, 전체 면적은 7111㎡에 

이른다. 천장에 맞닿은 지하부터 시

작되는 개방적인 공간미가 돋보이고, 

모든 층이 기존 도서관과 연결돼 뛰

어난 연결성을 자랑한다.

윤영돈 관장은 “기존의 도서관이 

정(靜)적인 도서관이었다면, 이룸관

은 협업과 지식생산, 다양한 문화 활

동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動)적

인 도서관”이라면서 “시간적으로는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대학을 넘어 지

역사회와 시민을 향해 문을 열고 있

다”고 말했다.

원래 건축주인 학교 측 요구는 기

존 도서관과는 다르게 말 그대로 제2

의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것이었지만, 

설계자 이민 건축사는 기존 도서관이 

갖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새 도서관

의 건축적 구성요소로 사용하는 모험

적인 안을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그 

모험은 성공해, 인천대학교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너무나 소중

한 새로운 공간이 탄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정필 기자

2023 인천시 건축상 대상 ‘인천대학교 제2도서관’

Q. 인천대학교 

제2도서관을 설

계하게 된 과정

과 설계과정에

서 염두에 두었

던 점은?

인천대학교에

서 도서관의 증

설을 위해 설계

공모를 실시했고, ‘엄앤드이’가 선정

되었습니다. 공모 당시, 부지 위치

는 기존 도서관 뒤편의 내부 도로

로 이격된 곳이었으며, 그곳에 별도 

건물로 설계하는 것이 요구조건이

었습니다.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기존 도서관이 갖고 있는 필로티 

공간, 계단식 광장, 그리고 지하 선

큰 등의 요소들을 새 도서관의 건

축적 구성 요소로 활용하면 훌륭한 

공간이 탄생할 것 같았습니다. 별동

보다는 하나로 연결하여 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지침을 어기는 모험적인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Q. 그렇게 염두에 뒀던 점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요?

새로운 도서관은 딱딱하고, 재미

없으며, 불편해서 사용자가 잘 찾

지 않는 기존 도서관 개념에서 벗

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계 

컨셉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도서관의 필로티, 계단 광장

과 같은 구성 요소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건축이 가진 요소

들을 활용하여 신축 도서관의 열람 

공간을 다양하고 흥미롭게 만들어, 

학생들이 공간 자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사용

자가 기분 좋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

습니다. 두 번째는 개방적인 공간

을 통해 커뮤니티 센터 같은 도서

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시원의 

방을 연상시키는 폐쇄적인 도서관

이 아닌, 동료들을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는 적극적인 친교가 이루어

지는 대학의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인천대에 필

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층간이 열

려 있어 시야가 교환되며, 공간의 

크기가 층 단위로 구분되지 않고 

프로그램에 따라 변화하여 친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서관이 되길 

바랐습니다. 세 번째는 새 도서관

을 현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갖

춘 시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

히 열람이나 정보 검색을 넘어서, 

동료와 함께 창업할 수 있는 가라

지 공간, 메이커스 스페이스와 미

디어 랩, 증강 현실 홀, 그리고 큐

레이션 공간 등 새로운 시대에 필

요한 프로그램을 갖춘 도서관이 되

도록 했습니다.

Q. 설계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은?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설계 과정

은 항상 어렵지만,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공사비 예산 내에서 설계를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기획단계에 

정해진 공사비에 설계를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어서 실무진들

이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Q. 건축설계를 시작하면서 가진 건

축적 지향점이 있다면?

그 장소의 장소성을 파악하고 그 

것을 존중하며 설계를 하는 것이었

습니다. 기존 도서관과의 관계를 종

속적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관계

로 정하여 공간을 구성했고, 압축과 

확산을 통한 상대적인 공간감으로 

서로 호응하도록 했습니다. 외관은 

기존 도서관의 어휘를 존중하여 차

용함으로써 새로운 건물과 기존 건

물 간의 외관상 이질감이 최소화되

도록 계획했습니다.

Q. 그 지향점을 이 작품에 잘 반영

했다고 생각하는지요?

건물이 다 지어지고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생각

했던 콘셉트가 반영되어 건물이 

준공되었고, 학생들이 새 도서관을 

매우 좋아해 이용률이 2배 이상 증

가했다는 사실에서 큰 보람을 느

낍니다.

Q. 이번 수상이 건축사님에게 어떤 

의미인지요?

시공 여건과 공사비 문제로 어려

움이 많았지만, 수상하게 되어 함께 

노력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소의 실무진, 인

천대학교 관계자, 그리고 인테리어 

및 시공사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 근래에 들어 관심을 두고 있거나 

설계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새로운 외관과 콘셉트보다 그 장

소의 특성을 잘 반영한 건축을 하

는 것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한, 모든 건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밝

고, 쾌적하며, 편리한 집을 지어 사

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민 건축사와의 일문일답

수상 그 후 ㊴

과거·현재·미래 잇는 ICT 기반 새로운 도서관

기존 도서관도 연결돼, 도서관의 과거와 현재 느낄 수 있어

설계자 이민 건축사 “별동(別棟)보다 하나로 이어 짓는 모험 선택”

이민 건축사(주.엄앤드

이 종합건축사사무소)

사진=이민 건축사

2023 인천시건축상 대상 수상작 ‘인천대학교 제2도서관’(설계=이민 건축사, 주.엄앤드이 종

합건축사사무소) 	 사진=박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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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는 건축의 가장 작은 단위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진

다. 그렇다면 수많은 재료 속에서, 

넘치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의 

선택이 될까. 한 번에 한 가지 건축 

재료를 다루는 매거진 감(GARM)

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자신

의 공간을 스스로 만들기 위한 최

소한의 방법은 바로 ‘재료’를 아는 

것. 감이 단순명료한 지향점을 견지

해 온 동력은 무엇일까. 감의 발행

인 윤재선 건축사를 만나봤다.

“감은 일종의 아카이빙입니다. 재

료는 건축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다만 그 정보가 파편적이고 폐쇄적

으로 유통되다 보니 체계화가 되지 

않고 구전처럼 전해지는 경우가 많

죠. 무엇보다 건축사가 재료에 대해 

가장 잘 알았으면 합니다. 자재 선

택권을 지닌 건 건축사이지만 안타

깝게도 이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

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의 방향

성은 큐레이션입니다. 접근이 용이

한 재료를 위주로 그 특성, 유통, 가

공, 조립, 보호, 보수 등을 담아 궁

극적으로 재료의 사용설명서를 만

들기 위함이죠.”

발행인인 윤재선 건축사는 ‘중간

기술로의 안내’를 표방하며 감을 시

작했다. 학문적 접근보다 현장에서

의 경험을 토대로 재료 선택과 구

입, 시공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게 한다. 2017년 나무 편을 

시작으로 최근 단열·방수 편을 출

간한 감의 시리즈를 따라가다 보면 

건축물이 완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 실용서를 지향하는 

만큼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

뿐 아니라 건축사들의 반응도 긍정

적이다.

“건축사 중에서도 재료나 기술적

인 면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

니다. 재료와 더불어 그에 맞는 시

공법까지 정리해 전달하는 만큼 감

을 읽으면 개념을 잡기에 좋습니다. 

재료마다 각각의 이슈가 있으니 그 

지점을 건드리려 합니다. 관성적으

로 사용하던 재료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재료뿐만이 아니라 

건축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최근에 방

수·단열을 주제로 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구조와 구축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다뤄지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감이 가진 특이점은 재료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일종의 생산체계를 만

들어가는 토대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다. 재료라는 각각의 아이템을 

연결해 새로움을 만드는 기반인 셈

이다. 한 권의 매거진을 만들기까지 

서너 개월의 사전 리서치를 거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최근 출간된 방

수·단열 편은 파편적이고 상충되는 

정보를 연결해 큼지막한 줄기를 잡

았다.

“단열·방수 편은 여러 모로 기억

에 남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에디

터들도 다루기 부담스러워했거든

요. 하지만 단열과 방수는 건물에

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인만큼 

건축사가 알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시공자의 숙련도와 양심에 기대기

만 할 수는 없죠. 그동안 구전되는 

시공 방식에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연시 되던 것들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 위해 외국 회사를 찾아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죠. 단열·방

수와 같은 실용적인 지식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

다. 애매모호한 정보 대신 정확한 

개념이 생기니 설계에 적용해볼 수

도 있고요. 덕분에 저도 공부가 됐

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장 좋

아하는 건 나무 편이에요. 첫 호라

서 품도 많이 들였고요. 꾸준히 판

매되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합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만 권 넘게 

판매 됐네요.”

건축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과 원

동력을 갖게 됐다 말하는 윤재선 

건축사. 건축사이자 발행인의 시선

으로 그는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

을까. 

“건축사가 산업에서 소외되지 않

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건축 산업은 아파트로 대표되는 건

설사 위주니까요. 공간을 설계한 사

람들이 산업 안에서 목소리를 냈으

면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랫동안 

건축 재료의 정보체계 구현을 시도

해 왔는데 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창

호에 관심이 생겨서 직접 만들어보

고 있습니다. 리서치를 하고 매거진

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창호 

기술자와 협업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

윤재선 건축사 “재료는 건축의 시작과 끝, 감(GARM) 매거진으로

건축사가 더 나은 설계, 구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인터뷰 윤재선 건축사, 팀일오삼 건축사사무소(주)

건축 최소단위 ‘재료’를 다루는 매거진 ‘감(GARM)’

접근 용이한 재료로 재료 사용설명서 지향해

“재료 이해 너머 일종의 생산체계 만드는 토대되길 기대”

“공간을 설계한 사람들이 좀 더 목소리 냈으면”

‘감’ 발행인 윤재선 건축사는 ‘중간기술로의 안내’를 표방하며 감(GARM) 시리즈 출판을 

시작했다. ‘감’은 재료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2017년 나무 편을 시작으로 최근 단열·

방수 편을 출간한 감의 시리즈를 따라가다 보면 건축물이 완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

하게 된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단열과 방수는 건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인만큼 건축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윤재선 건축사는 단열·방수와 같은 실용적인 지식에 궁금증을 갖고 이 주제를 진행했다. 	

사진=감씨매거진

최근 ‘건축구조기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가 발

주됐다. 이 연구는 구조 분야 인력 

현황과 산업 수요를 파악하고, 건축

구조기사의 직무 내용과 활용 방안

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

월 ‘건축구조기사 국가기술자격 신

설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를 발주하고 ‘건축구조기사 국가기

술자격 신설’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연구는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대상의 확대, 

구조계획·시공 기준의 강화, 노후 

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인해 건축물

의 구조안전 중요도가 높아져, 이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인력 수요

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와 LH 아파트 전수조사에서 설계

단계의 도면작성 미비로 인한 철근 

누락 등이 다수 발견되는 등, 구조

도면 작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부

족 문제가 드러났다. 현행 건축구조

분야 전문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는 

약 1천 명에 불과해, 설계오류 개선

와 구조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국토교통부는 건축구

조분야에 특화된 건축구조기사 자

격을 신설하고, 건축사의 구조계획 

업무 보조,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도면 작성 지원 등의 구체적인 활

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건축구조기사 취득자가 유관 

경력을 통해 건축구조기술사 등으

로의 연계·확산을 유도,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

‘건축구조기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연구 착수

최근 ‘건축구조기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 발주돼

구조분야 인력현황·산업수요,

건축구조기사 직무내용·활용방안 마련 예정

성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건축물

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이다.

주요 과업 내용으로는 건축구조

분야 인력 현황과 산업 수요에 따

른 자격 신설 필요성 조사, 국내외 

건축구조분야 자격제도와 운영 현

황 조사, 유사 자격 활용 현황과 

직무 범위 차별화 방안 검토, 그리

고 건축구조기사의 직무 내용 제

안·활용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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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역사의 숨결을 깨우는 ‘직조자’…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

국가유산은 우리 역사의 소중한 

증거이자 미래 세대에 전달해야 할 

중요한 유산이다. 이를 보호하고 복

원하는 일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

요한 작업이며, 이를 담당하는 전문

가가 바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

측설계)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현재(2024

년 3월 기준) 국내 국가유산수리기

술자(실측설계) 자격취득자는 105명

(현업종사자 75명)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 수가 적다 보니, 많은 사람

이 이 분야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

실이다. 본지에서는 국가유산수리기

술자(실측설계) 자격과 취득을 위한 

전제 조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살펴보고, 이 자격이 국가유산 보존

과 복원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경

력을 쌓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 있는 건축

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실측설계 자

격은 국가유산 보존·복원 작업을 

담당할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특

별한 자격이다. 이 자격증은 국가유

산의 구조와 재질,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

을 안전하게 복원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기술·지식을 갖춘 인력을 인

증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에 75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등록한 건축

사사무소(2024년 기준)가 있다.

◆ �자격 취득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건축사 자격’의 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실측설계자

격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건축사 자격

의 보유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제

1항에 따르면,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

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 

규정돼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

접으로 진행된다.

이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작

업이 단순한 건축 작업을 넘어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건축

사 자격은 건축에 관한 깊은 이해와 

기술적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하며, 이런 이유로 국가유산수리기

술자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면 

1차 위반만으로도 자격이 취소된다. 

국가유산 실측설계 기술자 등이 사

전조사·고증조사를 소홀히 해 실측

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때도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국가유산 실측설계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문화유산의 역사, 

구조, 재료에 대한 지식과 이를 보

존·복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이

해가 중요하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이

면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건축사사

무소를 운영하는 최상철 건축사(건

축사사무소 연백당)는 “국가유산수

리기술자 실측설계자격 시험에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50-60명이 응

시하지만, 시험에 합격하기가 굉장

히 어렵다”며 “이 분야는 특히 역사

와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화

유산 관련 법령, 한국사, 건축史 등

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하

다”고 전했다. 덧붙여 “명지대와 전

북대, 한국전통문화대학 같은 특화

된 대학에서 관련 과목이 개설돼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러

한 과목을 찾기 어렵다.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식과 논술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면접 과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실측설계 자

격을 취득한 후에는 다양한 국가유

산 보존과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유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측 작업을 수행하

고, 이를 바탕으로 복원 또는 보존

을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다음

은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인 전주 최

상철 건축사와의 일문일답.

장영호 기자

【직업탐방】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   

우리 역사 소중한 증거, 미래 세대에 전달

중요한 유산 보호·복원하는 전문가

전국에 75명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 활동

자격 취득 핵심 전제 조건은 ‘건축사 자격’ 보유

시험은 필기·면접으로 구성

평균 연간 약 50∼60명 시험 응시, 합격률은 낮아

자격 취득 후 문화유산 복원, 프로젝트 참여 기회 열려 미륵사지석탑은 1999년 보수를 시작해 준

공식을 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2019년 

전북 익산시 미륵사지에서 열린 익산 미륵

사지석탑 보수준공식 모습.	 사진=뉴스1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_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

종 류 업무 범위

3. 실측설계기술자
가.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_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

종 류
공통과목(2과목) 전공과목(3과목)

선택형 선택형 논술형

3. 실측설계기술자
국가유산 관련 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Q 건축사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실측설계) 자격을 취득하기 위

해 추천할 수 있는 특별한 학습 

자원이나 준비 팁이 있나요?

가끔 현실적인 불경기를 타개하

는 경제적인 방편의 하나로 국가

유산 실측설계를 취급하는 건축

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상

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자격

시험이 결코 만만치 않아서, 예상

치 못한 시간과 정력의 낭비가 수

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사가 아니라면, 국가유산 

실측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건축사님들은 

그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

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문화

유산 답사를 자주 다닐 것을 권하

고 싶습니다. 

Q 국가유산 보존과 복원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기술과 방법론이 

있을지요?

국가유산 실측설계 분야에서도 

요즈음은 ‘드론’, ‘3D스캔’을 활용

한 실측방법이 병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성과물이 나타

나곤 합니다. 

Q 국가유산 수리기술자로서 가

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무엇

이었나요?

국가유산 실측설계 건축사들의 

주요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발주

하는 ‘정밀실측’ 및 ‘보수정비’, 

‘주변정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현재 ‘세계문

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

지’와 ‘익산 왕궁리’ 관련 설계업

무에 참여한 것과, 특히 ‘익산 왕

궁리’에서는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발굴조사 연구동’

을 설계한 것입니다.

무려 1300여 년 전, 백제시대 무

왕 시기의 왕궁터에 현대식 건축

물을 설계하는 일은 상당히 흥분

되는 일이었습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지속적인 가치를 창

출하여 미래세대에게 전달해주는 

일, 보람되지 않을까요?

Q 이 분야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건축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

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

랑이 필요할 겁니다. 거창하게 우

리 문화유산에 대한 사명감은 아

닐지라도, 지금 나의 이 작은 흔

적이,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의 궤적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라

는, 그러한 가치 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64년 공포된 ‘베니스 헌장

(The Venice Charter)’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유산 

실측설계에 뜻을 품게 된 동기이

기도 합니다.

“추정이 시작되는 순간, 복원을 멈춰
라. 그리고 불가피하다면, 기록으로 남
겨라.”
“It must stop at the point where 
conjecture begins, and in this case 
moreover any extra work which 
is indispensable must be distinct 
from the architectural composition 
and bear a contemporary stamp.”

최상철 건축사와의 일문일답

최상철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사진=최상철 건축사

조달청, 4월 중 LH 설계공모 13건· CM 1건 발주 

조달청이 LH가 공급하는 공공주

택의 설계공모 사업을 16일 자로 첫 

입찰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한 사업

은 설계비 40억 원 규모의 ‘하남교산

지구 S-4블록’ 공동주택 설계공모 

건이다.

하남교산 프로젝트는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에 면적 41,153제곱미터, 

1,034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사업이

며, 공사비는 2,653억 원이 책정돼 있

다. 오는 6월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조달청은 4월 한 달간 설계공모 13

건, CM 1건, 공사 3건을 발주하는 등 

LH 발주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약 

200여 건의 설계·CM·공사 계약을 집

행할 계획이다. 

LH 계약업무 이관에 따라 공공주

택 계약 집행을 위해 신설된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은 사전 준비를 마치

고 LH 계약요청 즉시 신속한 입찰 

공고가 이뤄지도록 LH 발주부서와 

실시간 협업 중이다.

박관희 기자

LH와 협업해 공공주택 설계공모 집행

설계공모 공고서	 자료=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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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시몬 갤러리(James-Simon-Galerie), 신고전주의 건축양식과 조화 이룬 균형감

RIBA는 디자인의 우수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영국 외 지역에 

세워진 건축물에 RIBA International 

Awards를 수여하고 있다. 2016년부

터 시작된 인터내셔널 어워드에는 

영미권의 건축과 달리 국가별 지리

적, 사회적 특수성과 문화가 반영된 

건축물이 선정됐다. 대한건축사신문

은 수상작과 후보작 등을 살펴보며 

사고의 확장을 도모하려 한다. 

제임스 시몬 갤러리는 ‘고고학적 

산책’이라고 명명된 박물관 섬 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진행된 프로젝

트다. 이 갤러리는 페르가몬 박물관

과 노이에스 박물관과 연결되며, 지

하 통로를 통해 베를린 신 박물관

과 구 박물관, 보데 박물관으로 이

어진다. 

설계를 맡은 데이비드 치퍼필드

는 섬세하고 균형감 있는 설계로 

갤러리를 새롭게 구현했다. 이전에 

행정 사무용으로 사용되던 창고를 

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켜 공간에 변

화를 준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섬의 분위기, 신고

전주의 건축양식의 기존 건물과 조

화를 이루는 설계로, 특히 가느다란 

기둥 외관 디자인은 빌헬름 4세의 

문화 아크로폴리스 스케치를 연상

시키며 석조 건물의 물질성을 드러

낸다.

건물 내부는 기둥의 맨 밑 부분과 

기둥 사이에 배치된 세 개의 계단

으로 공간을 구분해 카페테리아와 

테라스, 휴게 공간 등을 만들었다.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제임

스 시몬 갤러리는 일종의 방문객 

센터로서, 박물관 개관 시간이 아니

더라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공공성을 확보했다.

RIBA 측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리적 환경 속에서도 높은 수준의 

건축 설계를 통해 세계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는 점을 높이 평가했

다”고 설명했다.	

조아라 기자

해외건축 NOW - RIBA International Awards

베를린 박물관 섬 개발 마스터플랜, 일종의 방문객 센터 역할

빌헬름 4세 ‘문화 아크로폴리스’ 연상시키는 외관 디자인

개관시간 외에도 이용 가능, 공간 공공성 확보

제임스 시몬 갤러리는 페르가몬 박물관과 노이에스 박물관과 연결된다. 갤러리 지하 통

로를 통하면 베를린 신 박물관·구 박물관, 보데 박물관으로 이어진다.

	 설계·사진=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제임스 시몬 갤러리는 ‘고고학적 산책’이라고 명명된 박물관 섬 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진행된 프로젝트다. 설계를 맡은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행정 사무용으로 사용되던 창고

를 미술관으로 공간에 변화를 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섬의 분위기, 신

고전주의 건축양식의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뤘다는 평을 받는다. 	

설계·사진=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초교육 및 계속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수시기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
▶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 35시간

※ 건설기술 업무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 승급교육(전문교육)
직무구분 이수대상(현재 등급 기준) 이수시간
설계·시공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중급·고급건설기술인 70시간
품질관리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 계속교육(전문교육)
▶ 각 직무의 업무 수행 기간이 3년을 경과하기 전 이수

직무구분 이수대상 이수시간

설계·시공 특급 건설기술인
① 현장배치기술인 / ② 책임기술인 35시간

건설
사업
관리

일반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시공단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기존 개정 (24.1.7 시행)

23.1.6 개정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14시간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49시간

필수 계속교육(신설)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해당없음 매년 7시간
안전관리 계속교육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품질관리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  현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건설사업관리 업무 시작일로부터 업무수행일 3년까지는 기존 규정으로 계속교육이 
유지되며, 2024년 1월 7일(시행일) 이후 새로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부터는 개정된 규정으로 계속교육이 적용됩니다.

▶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최초로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우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중ㆍ초급 : 70시간
- 특ㆍ고급 : 105시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 교육·훈련 대행기관 (국토교통부 지정)
▶ 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 협회업무 ＞ 건설기술인관리 ＞ 교육훈련 참조

□ 문의처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실(02-3415-6842~8), 시·도건축사회

서울시, 첫 통합심의…심의단계 6개월로 단축 기대

지난 3월 27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에서 건축·경관·도시계획·

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첫 번째 통합심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4월 18일 열린 제1차 정비

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

역 11,12지구’와 ‘마포로 5구역 10,11지

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관

련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

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

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돼 사

업시행 계획인가 단계서 각종심의로

만 약 2년 이상 소요되어 왔다.

그동안 건축 및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 운영된 바 있지만 교통·환

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

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 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며, 통합심의를 통해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최대 6개월로 

단축(인허가 기간 1년 6개월 단축)되

는 효과가 있다.

통합심의 첫 사례인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

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 36층, 지하 8

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

으로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

의했으며,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복합 계획됐다.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 활성

화가 예상된다.

이번 심의에서 같이 통과된 ‘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

업’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

합해 기간이 단축, 행정절차가 간소화 

됐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

권에 위치한 이 사업은 지상 25층, 지

하 7층 규모로, 공동주택 299세대와 업

무·판매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어린

이공원과 지하철 연결통로를 새로 조

성함으로써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

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확보와 더

불어,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개공지·공

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편,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

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통합해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을 의

뢰하고, 시가 통합심의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박관희 기자

건축·교통·경관·공원 심의를 한 번에…서소문구역·마포로 5구역 등 첫 사례

통합심의를 통과한 첫 번째 사례인 서소문

구역 11, 12지구 조감도	 자료=서울특별시



12 2024년 4월 25일건축계 뉴스

지난해 허가 면적

전년비 25.6% ↓, 착공 31.7% ↓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세움터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발표한 지난해 건축 통계에서 아파트

가 주거용 건축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상업용 시설 중에서는 제2

종근린생활시설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전체 주거용 건축물의 

64.2%, 즉 1,252,465천㎡를 차지했

으며,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상업용 

시설 중 31.7%, 295,886천㎡를 차지

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 면적은 628,128

천㎡, 지방은 624,336천㎡로 나타나 

다른 주거 형태에 비해 월등히 높았

다. 다른 주거용 건축물 면적은 단독

주택 332,809천㎡, 다가구주택 172,161

천㎡, 다세대주택 133,536천㎡, 연립주

택 44,880천㎡으로 집계됐다.

2022년 대비 건축 허가 면적은 

25.6%, 착공은 31.7% 감소했으나, 준

공 면적은 0.3% 증가했다. 

이는 건축 투자와 개발 활동의 둔

화를 반영한 것으로, 착공 감소는 

향후 준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의 경우, 허가 면적

은 27.6%, 착공 면적은 19.2% 감소

한 반면, 준공 면적은 34.7% 증가하

여 과거에 허가된 프로젝트들이 완

공 단계에 접어든 것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아파트의 연평균 증가율

은 2.1%로, 단독주택은 -0.5%로 감

소했다.

장영호 기자

건축시장 둔화 속 아파트 준공은 증가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가 전체 64.2%

상업용 시설 중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31.7%로

가장 많은 면적 차지

국토부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 분석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주차장 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월 17일 시행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차

량 주차면수 설치 시 주차장 기준이 

완화돼,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

반 주차면수 3.5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4월 16

일 개정·공포하고, 7월 17일부터 시

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

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을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

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

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단위

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

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

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을 완화했다. 승용차공동이용은 도시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카셰어링 또는 승용차 

공유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

로, 이 중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폐지(주택법 시행령 개정), 오피

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오피스텔 건

축기준 개정)이 이미 시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로 주차장 

대수 계산할 때는 법정 주차 대수에

서 지자체 조례, 장애인 주차구역, 전

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고려한 후, 일

반 차량 3.5대 비율로 적용해야 한

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개정안의 실제 

실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A 건축사는 “공유차

량 주차대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가 적용돼 공유차량 이용을 증

진하고 주차대수를 크게 줄일 수 있

다는 장점은 있지만, 차량 보유자가 

많은 경우 주차장 부족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영호 기자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 적용 ▶ 공유차량 설치에 따른 세대당 주차대수 비교

구분 일반 100%(현행) 일반 50% : 공유 50% 공유차량 100%

소형
(전용 60㎡ 이하)

(일반) 세대당 0.6대
(일반) 0.13대 (공유) 0.13대

 ⇨ (합계) 세대당 0.26대
(공유) 세대당 0.17대

다세대·연립
(전용 85㎡ 이하)

(일반) 세대당 1대
(일반) 0.22대 (공유) 0.22대

 ⇨ (합계) 세대당 0.44대
(공유) 세대당 0.2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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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시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설치·심의 의무화, 건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경미한 증축·대수선

에 대한 안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

고, 무량판 구조의 안전관리를 강화

하며, 철근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

목된 설계오류 개선을 위해 구조도

면 작성 등에 관한 구조기술사의 역

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지방건축위

원회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월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래된 주택의 

지붕 보수나 외장재 교체와 같이 비

교적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증축이나 

대수선 작업 시 구조안전 확인 절차

가 간소화된다. 이는 전문가 구조계

산이 아닌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

축물로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는 감리자와 구조기술사가 배근 적정

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

건축위원회에는 건축구조 전문위원

회의 구성을 의무화한다. 구조도면 

작성 등에 관한 구조기술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 위해 구조설

계 협력범위는 ‘설계도서 작성기준’

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기

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허용되는 

용적률을 10%에서 20%로 확대해 내

진보강을 촉진토록 했다.

장영호 기자

무량판 구조 지하층 공사 중 

감리자·구조기술사 배근 확인 의무화,

‘무량판 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규정 등 안전 관리 강화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건축물구조기준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설치

◦�인허가 시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설치 및 심의 의무화

무량판 구조의
안전관리 강화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분류해 안전관리 강화
◦무량판 구조 지하층에서 감리자와 구조기술사의 배근 적정성 확인 의무화

경미한 증축 및
대수선

◦경미한 증축과 대수선에 대한 안전확인 절차 간소화
◦전문가 구조계산 대신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 가능

구조기술사의
역할과 책임

◦구조도면 작성 및 구조설계 협력범위 명확화
◦‘설계도서 작성기준’ 따름

건축물 내진능력
등급 표기

◦일반인 이해하기 쉽게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

내진보강 촉진
◦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허용되는 용적률을 10%에서 20%로 확대해
    내진보강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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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
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법 조항

질의
요지

회신

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건
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허가신청 또는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녹색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녹색건물 조성 지원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용도변경 허가신청 또는 신고 및 건
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
정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는바,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적용 대상에 해당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항

회신일

24.04.12.

하위 조항

-

질의회신 Talk건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

법 조항

질의
요지

회신

「건축법」 제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건축
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남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대지의 건축
물의 경우 건축물의 없는 도로 방향으로는 일조 등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건축물의 이격 방
향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남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됨.

「건축법」 제61조 제3항

회신일

24.04.04.

하위 조항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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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건축사회 마라톤 동호회,

2024 서울마라톤 응원 행사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마라톤 동호회

가 3월 17일 ‘2024 서울마라톤 겸 제

94회 동아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 응

원 모임을 가졌다. 광화문에서 출발

해 잠실종합운동장으로 도착하는 

42.195㎞ 풀코스에 3명이 참가한 마라

톤동호회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회

원들이 골인 지점에서 참가자들을 응

원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공예동호회,

스테인드글라스 체험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공예동호회 곰

손이 3월 23일 건축사협회 1층 건축

사 아카이브 라운지에서 스테인드글

라스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회

원들은 네잎클로버, 고양이, 병아리, 

고래, 달 등 형형색색의 선 캐쳐를 

만들었다. 한편, 4월 27일에는 건축사 

아카이브 라운지에서 컵케이크 만들

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학생건축페스티벌(BSAF) 성료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2월 19~24일 

6일간 부산시청 2층 전시관 2~3홀에

서 ‘부산 학생 건축 페스티벌(BSAF)’

을 개최했다. 부산학생건축페스티벌

(BSAF)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축

학도들이 건축문화 활성화를 목적으

로 교류하는 자리로, 하루 평균 100

여 명이 참가해 닷새간 약 800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부산·부경·동아·동의·동서·인제·울

산·경남대학교 총 8개 대학 건축학과

가 참여했으며, ‘부산의 미래를 바라

보다’를 주제로 ▲메인전시(2023 

BSAF 심포지엄 참여 41개 작품 모

형·패널) ▲기획전시(킨키학생주택대

상 23개 작품 패널, JIA 워크숍 출품 

15개 작품 패널) ▲초청강연(2023 일

본신인건축가상 ‘하타 토모히로’ 건

축사 등) ▲시상식 등으로 행사가 구

성됐다.  

한편 BSAF는 부산시건축사회, 렉

터스(LECTUS)가 주최 및 공식 후원

하고 부산건축가회, 일본건축가회 쿠

슈지회 키타후쿠오카지역회, 킨키건

축사회협의회, 부산국제건축제가 후

원사로 참여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광주건축사축구

동호회, 창단 20주년 기념식 및 호

남교류전 개최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광주건축사축

구동호회가 2004년 2월 설립 후 20주

년을 맞이해 지난 4월 6일 영광스포

티움 축구장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식 및 호남교류전’을 개최했다. 개최

식에는 광주시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 광주축구

동호회, 전남축구동호회, 강남축구동

호회, 대전축구동호회 회원 등 총 46

명이 참석했다.

광주시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격

려사를 통해 “광주시건축사회장 취임 

후 첫 행사이기에 뜻깊다”며 “축구를 

통해 건축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상호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더불

어 서로 간의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편 건축사 축구 호남교류전은 매회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소속 축구동

호회가 순번제로 소속 지역에서 개최

하고 있다.

경상북도건축사회,

경상북도에 1,000만 원 성금 전달

경상북도건축사회는 4월 8일 경상

북도 도청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경

북건축사회 송동훈 회장은 “인구감소

와 저출생은 관심을 갖고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약하

지만 저출생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아이들

의 웃음소리로 생동감 있는 경상북도

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건축사회,

경상남도 감사관실 간담회 

경상남도건축사회는 4월 16일 경상

남도 감사관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규정’

에 따라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 회원들이 

겪고 있는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 해

소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경남건축사회 집행부와 

법제위원장, 경남도청 감사관이 참석

해 현안 및 회원사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컨설

팅 감사제도와 관련해 적극 홍보하는 

등 회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원활

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키로 했다.

중구지역건축사회-서울 중구,

‘남산 드 데생’ 업무 협약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중구지역건축

사회는 3월 14일 서울 중구와 ‘남산 

드 데생’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남산 드 데생’은 남산 고

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규 

건축을 할 때 설계안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구건

축사회는 남산 고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완화된 높이 기준에 맞춰 

건물을 신축할 경우를 가정해 배치

도, 평면도, 단면도 등을 기획설계(업

무) 수준으로 제공하게 된다.

용인지역건축사회,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참여

경기도건축사회 용인지역건축사회

는 용인특례시가 ‘2040 용인도시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민계획단’ 활동 4회 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민계획단은 용인 시민들로 구성, 

4회에 걸쳐 도시발전 방안에 대한 의

견을 도출해 용인도시계획 기본구조

를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민계

획단에 참여한 용인지역건축사회 윤

의식 회장은 “용인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게 돼 기쁘며, 회원들의 적

극적인 참여로 용인지역건축사회의 

역할이 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계획단에는 본지 편집국장

인 박정연 건축사도 참여하고 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제36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전주지역

건축사회 제36회 정기총회가 3월 20

일 그랜드힐스턴호텔 그레이스홀에

서 개최됐다. 257명 지역건축사회원 

중 1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총

회에는 전주지역건축사회 이성열 회

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

회 박진만 회장, 전주시의회 도시건

설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건축사 헌장 낭독, 개회

사와 축사, 감사패 시상을 비롯한 신

입회원 인사와 감사보고, 부의안건 

채택 및 심의 등이 이뤄졌다.

한편 전주지역건축사회 제20대 회

장으로는 박광성 건축사가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참여와 소통을 위한 

협회와 회장의 역할 ▲미래를 준비하

는 교육프로그램 준비 ▲전주시 건

축·도시 정책의 참여와 현안 해결 ▲

협회 운영 방안 ▲미래 비전 담은 슬

로건 등 5가지 협회발전방향을 설명

하며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거

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구미·김천·상주지역건축사회,

친선 골프대회 개최 

경상북도건축사회 구미·김천·상주

지역건축사회는 3월 28일 김천 포도

컨트리클럽에서 친선 골프대회를 개

최했다. 지역회원 36명, 총 9팀이 참

가한 이날 행사에는 경북건축사회 송

동훈 회장이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

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편집출판팀

건축계 뉴스/건축사 광장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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피쳐플루어링 2022년도용 117x71.indd   1 2021. 12. 6.   오후 2:15

2024년도 현재 관리 받고 있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비 납부방법에 대해 아

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경력관리비를 납부하시고 효과적인 경력관리를 하시

기 바랍니다.

□ 경력관리 납부방법

 ㅇ 온라인 : 건설기술인 인터넷경력신고 홈페이지(https://work.kira.or.kr/),

 건설기술인 인터넷증명발급 홈페이지(http://cert.kira.or.kr/)

 ㅇ 오프라인 : 본 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통한 납부

□ 미납자에 대한 제재

2012년도 이전의 연회비를 미납하였거나, 정기관리자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ㅇ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ㅇ 타 수탁기관 이관 및 경력수정, 경정 불가

□ 담당자 및 문의처

 ㅇ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실 02-3415-6842~8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비 납부안내

사진=용인지역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사진동호회, 2024 상반기 정기출사 진행

대한건축사협회 사진동호회는 4월 

20일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전국 9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전남, 경남) 120명의 회원

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상반기 정기

출사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

록 회장, 경상북도건축사회 송동훈 

회장, 문경시지역건축사회 변상욱 회

장 등도 참석해 참가한 동호회 회원

들을 격려했다.

9시 30분 본격적으로 진행된 출사 

행사에서는 전동차로 문경새재 제2관

문까지 이동한 후 사진촬영을 진행했

고, 12시 30분에는 식사를 함께 나누

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사진동호회

는 오는 11월 하반기 출사행사를 계

획하고 있다.

박관희 기자사진=대한건축사협회 사진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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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목조조건건축축  산산책책
이동흡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객원교수

heub2575@gmail.com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⑧

건물 에너지 저감 정책에는 재료, 제조 및 

프로세스와 관련된 체화 탄소가 포함되어야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의존이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다. 기후 변화

의 영향이 건물의 성능과 에너지 소

비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건

물 및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배출량 

규제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결정기여금(NDCs)에 영향을 미

치며,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코드는 모든 NDCs 내에서 두 번째

로 많이 인용되는 조치이다.1) 전 세

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9%는 건물 및 건설 부문에 사용되

는 자재에서 비롯되며, 그중에서 11%

는 건축자재의 탄소발자국 때문에 발

생한다. 세계 주요 

자원 전망에서는 전 

세계 건축 및 건설 

자재 사용은 2060년

까지 두 배 이상 증

가를 예상2)하면서 

건축 환경을 탄소 

늪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게 하고 있다. 

건물의 탄소배출과 에너지 효율에 관

한 정책과 코드를 채택하는 국가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늘어나고 있

다. 이미 건물의 NDCs를 적용하는 

국가가 90개국에서 136개국으로 증가

했으며 80개국에서 건물 코드를 새로 

개발하고 건축 에너지 강령으로 채택

하고 있다.3) 이는 건물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며, 그 투자율이 

62개국에서 이미 40%가량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토교

통부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

월 2일까지 행정예고4) 중에 있는 것

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개정안

의 내용은 건물을 가동하는 에너지, 

즉 운영 탄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건축 분야는 비용과 내구성 

모두에서 강철이나 콘크리트 같은 재

료와 비교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 나

서야 한다. 목재과학기술협회는 전과

정 평가에서 콘크리트와 강철로 건축

된 건물에 비해 매스팀버는 지구 온

난화 영향이 18% 감소한다고 했다. 

특히 매스팀버는 자연 재생성, 내구

성 및 다양성이 있고 탄소 배출량도 

적다. 실제로 강철 및 콘크리트보다 

매스팀버는 내화성도 높다. 강철은 

최대 화씨 700도(371℃)의 온도까지 

강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CLT는 화

씨 1800도(542℃)를 초과하는 온도에

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5) 생산

과정에서도 강철과 콘크리트보다 물

과 에너지를 덜 사용한다. 더욱이 제

작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여주는 매

우 깨끗한 구조이다. 여기에 강철과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패널, 보, 

기둥과 같은 구조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국제적으로 매스팀버는 기후 

위기 대응의 필수 수단이 되면서 이

에 필요한 인센티브와 규제를 마련하

고 있다.6) 무엇보다 

건물 부문은 체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서 목조건축에 우선

권을 주고 있다. 세

계경제포럼(WEF)의 

얼라이드 마켓 리서

치는 2021년 세계 매

스팀버 건설 시장 

규모는 8억5,710만 달러(약 1조1,800억 

원)였으며, 2031년에는 15억 달러(약 

2조 61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

상한다.7) 또 글로벌 건물 및 건설 연

합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목조건축

을 탄소중립의 선두에 세우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제를 꾸준히 업링크하

고 있다. 

탄소 저장에 최고 수단은 목조건축

이다. 목조건축이 활성화되려면 건물 

부문에서 체화 탄소의 도입이 필요하

고, 체화 탄소는 장기적으로 탄소 흡

수량을 끌어 올리고 저장량을 늘리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다지는 “목재이용 촉

진에 관한 법률”이 절실하며, 탄소 

감축량을 탄소 배출권으로 전환한 

‘탄소중립 포인트’를 건물 부문에 부

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까운 미

래에 개인과 개인, 개인과 업체 등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

를 건축사들과 함께 꿈꾸고 싶다.

1) �UNFCCC 2021. Share of Parties referring to the frequency indicated mitigation options in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2)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9). Global Material Resources Outlook to 
2060.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7452-en.

3) UNFCCC 2021; Buildings-GSR 2021; IEA 2021a.
4)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40
5) https://www.youtube.com/watch?v=tlP_SJNm3rs&t=36s
6) �2021 Global Status Report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Towards a zero-emissions, efficient and resilient 

buildings and construction sector https://globalabc.org/sites/default/files/2021-10/GABC_Buildings-
GSR-2021_BOOK.pdf

7) https://www.weforum.org/agenda/2023/10/5-startups-mass-timber-construction-uplink/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동성당은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연 야고보

가 1791년 12월 8일에 참수되어 순교한 곳으로 한국 최

초의 천주교 첫 순교 터이다.

1889년 봄인 5월 성당이 설립되어 프랑스인 보두네 신

부가 첫 본당신부로 부임하였고, 1891년 이곳의 집과 터

를 매입하여 본격적인 전주지역 사목활동을 펼쳤다.

1908년 보두네 신부는 이곳에 성전건립을 시작하였는데, 

성전의 설계는 서울 명동성당의 건축 경험이 있었던 프

와넬 신부가 하였다.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재정난을 

비롯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1914년에 성전 건축

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성전 내부의 전례에 필요한 

시설과 성물 등의 설치가 다 이루어지지 못해 축성식은 

갖지 못하고, 축복식만 진행하였다.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윤지충(바오로)와 권상연(야고보)은 지체 높은 양반가

의 자제들로, 일찍부터 학문에 정진하였으나, 천주교 신

앙에 대해 알게 된 후, 스스로 교회 서적을 구해 읽기 

시작하였다. 3년 뒤 윤지충은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권상연은 그로부터 천주교리를 배워 천주교에 입

교하였다.

1791년 여름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하여, 권상연과 함께 

어머니의 유언대로 유교식 예를 쓰지 않고 신주를 불살

라 버렸는데, 이 소식이 조정까지 전해진다. 그들을 체

포하라는 명령에 피신해 있던 그들을 대신해 숙부를 감

금하자, 이들은 진산 관아에 자수하였고, 전락 감영에 

압송되어 온갖 문초와 배교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천주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말로 자

신들의 믿음을 당당히 드러내었다.

시대와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자 선언이었고, 이에 그들에게는 군문효수형이 언도 되

었다. 그렇게 순교로서 자신들의 신앙을 증거 한 윤지

충의 나이는 33세, 권상연의 나이는 41세였다. 

공사를 시작한 지 7년 만인 1914년 외부공사를 마쳤는

데, 이듬해 초대 주임 보두네 신부는 성당의 완공을 보

지 못하고 56세의 나이로 선종한다. 그 뒤를 이어받은 

제2대 본당 주임인 라크루 신부의 주도로,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부공사를 진행하여 마침내 1931년, 착공

한 지 23년 만에 성당을 완성하였다.

전동성당의 건축양식

전동성당의 성전은 호남 지방에 최초로 건립된 서양식 

건물로서 그 종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 및 예술적 

차원에서도 매우 귀중한 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먼저 성당 정면 아치를 보면, 벽돌로 장식한 부분이 보

이는데, 이것을 아키볼트(장식 창도리)라 한다. 정면 중

앙에는 높이 솟아 있는 고탑과 좌우 계단탑이 있는데, 

고탑 밑에는 종탑이 있고, 종탑 밑에는 미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장미창이 있다.

그리고 보통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은 성당을 받치

던 아치가 바닥까지 내려오거나 기둥머리까지 내려오는

데, 전동성당의 아치는 채광창이 있는 벽에서 멈추고 

색깔을 바꾸어 붉은 벽돌로 기둥머리까지 오도록 하여, 

전반적인 따뜻함과 포근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인상

적이다.

내부를 보면, 붉은 벽돌 띠가 제대의 뒷벽을 포함해 모

든 곳을 감싸고 있는데, 이 역시 내부 공간 전체에 따뜻

함을 주면서 동시에 내부의 수직성과 수평성을 균형 있

게 잡아주고 있다. 참으로 탁월한 조형이며 미의 완성

이라 할 수 있다.

회색과 붉은색 벽돌을 이용해 지은 건물은 겉모습이 서

울의 명동성당과 비슷하며, 초기 천주교 성당중에서 매

우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힌다. 비잔틴 양식과 로마네스

크 양식을 혼합한 건축물로, 국내에서의 아름다운 건축

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전동성당은 사적 제288호이며, 전동성당 사제관은 전북

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78호다. 정식 명칭은 ‘천주교 

전동교회’이다.

출처 : 나무위키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근대건축의 백미, 전주 전동성당(殿洞聖堂)

지역답사수첩

글·사진=김진섭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라온 

입구에서 바라본 전동성당	 사진=김진섭 건축사

전동성당 우측 뒷모습	 사진=김진섭 건축사

탄소 저장 최고 수단은 목조건축

건물부문 체화탄소 줄이기 위해

목조건축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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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보는 세상

偶吟(우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우연히 시로 읊다

- 송한필(宋翰弼)

花開昨夜雨(화개작야우)

어젯밤 비에 피어난 꽃이

花落今朝風(화락금조풍)

오늘 아침 바람에 지는구나

可憐一春事(가련일춘사)

가련하다 한 봄의 일이여

往來風雨中(왕래풍우중)

비바람 속에 가고 오누나

- �‘운곡집(雲谷集)’ 중에서/ 1622년

송한필은 조선 선조때의 문인이다. 본관

은 여산(礪山). 자는 계응(季鷹), 호는 운

곡(雲谷)으로 구봉(龜峰) 송익필(宋翼弼)

의 동생이다. 어릴 때는 유복한 집안에

서 태어나 자랐지만 나중에는 온 가족

이 노비로 전락해 추노꾼에게 쫓기는 신

세가 되었다. 그러나 율곡 이이가 “성리

학을 논할 사람은 송익필과 송한필 형

제 뿐이다”고 했을 만큼 성리학의 대가

였다. 지난 밤 피었다가 오늘 지는 꽃이 

마치 자신의 일과 같았던지 오언절구로 

강렬하게 한 봄의 일을 펼쳐내고 있다.

<함성호·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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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필록 필로그 건축사사무소

전체 유권자 16,137명 중 86.45%의 

높은 투표율에 의해 제34대 김재록 

회장을 우리는 수장으로 세웠다. 수

장께서는 “통通, 막힌 곳 뚫고 고인 

물 흐르게”를 슬로건으로 3년 단임

제, 민간 대가기준 제정, 업역확대 

원칙을 지키겠다는 정직한 경영을 

약속했다.

건축사는 등록원에 등록하고, 협회

에 의무가입하고 설계·감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건축설계서비스업의 대

가는 공공재이다. 공공재란 국가 또

는 사회로부터 지식재산권의 지위와 

권위를 위임받은 재화(財貨)이다.

이 공공재를 10%의 회원이 90%를 

수주하며, 90% 회원이 10%의 몫을 

수주하기에 생활고를 겪는 건축사들

이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리적

으로 의무가입을 강제하면 전 구성원

이 이 공공재를 공유할 지위와 권위

를 부여받게 된다.

지금은 Algorism이 조합되는 시대

이다. AI. chat GPT에 의해 건축 

인.허가, 협의, 심의, 사업승인을 득

해야 하는 시대이다. 17,000여 명의 

회원이 필요에 의해 협회에 가입하

고 물질적으로 도움 되는 “연금제

도” 부활이 필요하다. 인·허가 사업

승인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허비

하는 경비를 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

는 제도이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

이 간다.

17개 시·도 회장들은 “회원의, 회원

에 의한, 회원을 위한” 회장으로서 

혁신하겠다고 하였다. 그 약속을 굳

게 믿고 있다. 낡은 것을 버리고 껍

질만 살짝 바꾸는 혁신 가지고는 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이 혁파는 혁명적

이어야 한다. 3년 기간은 너무 짧다. 

혁명적이어야 짧은 기간에 개혁을 이

룰 수 있다.

건축설계 서비스 대가는 ‘공공재(公共財)’이다

이창율 건축사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과 삶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병권 건축사

WWA 건축사사무소

<충청남도건축사회>

┃발 언 대┃

불황 속 버티기

(각자도생)

‘각자도생’, 근래에 들어서 미디어

나 인터넷상에서 종종 들어보는 사

자성어이다. 제각기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말이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다 보니, 건설경기 역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또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언

제쯤 좋아질지 가늠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높은 금리에 더해 건축자재·인건

비의 상승은 건축을 하려는 클라이

언트들을 위축되게 하며, 건축하려는 

의지가 있다 한들 규모를 줄이게 만

들고 있다. 근래 들어 설계 의뢰가 

들어와 견적서를 제시하면 비용이 

비싸다는 의견이 돌아오곤 한다. 타

업체 견적도 받아보았는데 2배 가까

이 된다는 클라이언트의 쓴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적은 금액이라도 일을 해야 유지

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수주하려는 

의지에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질러보

는 것이겠지만 이 불황이 지나고 난 

뒤에 후폭풍은 어찌하려나 걱정이 

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지방에서의 설계비란 

것이 수도권에 비해 적으며, 과업 내

용도 수도권과 다른 것이 사실이다.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설계 업무

의 양과 질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가

능성이 커 보인다.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설계 품질과 양이 거꾸

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요식업 같은 경우는 재료비와 인

건비가 올라 올라 점심에 1만 원 들

고나가면 선택사항이 그리 많지 않

다. 타업종이라 1대 1 비교는 어렵겠

지만, 왜 건축설계판은 더 가격이 떨

어지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전국 어디든 마찬가지이겠지만, 지

방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살

아남기 또한 쉽지 않은 것 같다. 안

정적인 수입을 가져가기 위해 투잡

을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한다. 건

축문화의 발전도 좋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으로서 고민

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변하지 않는 상황과 답답한 마음

에 협회차원에서 어떠한 행동이 있

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건축사협회의 수익

도 적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

이 되며, 지역협회들의 존립도 위태

로워지고 있다. 

정부마저 돈을 안 쓰고 있는 상황

이다 보니 각 지자체, 교육청, 행정

복지센터, 시청, 군청 등 관공서 리

모델링 건들도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며 먹고살던 지방의 

작은 건축사사무소들은 일이 반토막

이 아니라 괴멸하고 있는 수준이다.

협회차원에서 정부의 이러한 운영

에 대해 목소리를 내 줄 필요가 있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소비력이 떨어져 돈이 안 돌고 있으

니 정부라도 돈을 풀어서 돈이 돌게

끔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모두 불황속에서 잘 버티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할지, 잘 

버티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

야 할 시기이다. 모두 힘내시길 기원

한다.

봄 깊은 빗속에서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투덕투덕 내리는 봄비가 주변을 적셔줍니다. 내리는 빗물로 경복궁의 기와지붕의 색이 더욱 깊어지고, 깊어진 색깔의 

기와지붕 뒤로 북한산자락 겹겹이 비구름이 내려앉습니다.

이 봄비가 경복궁의 기와지붕과 어울려 원근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차분히 내려앉은 비구름과 빗물이 나를 차분히 감싸주며 차가웠던 마음을 더욱 포근히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포토 에세이

정익재 건축사, KN건축사사무소

각자도생 할 만큼

어려운 업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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